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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

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가 각각 매개하는지, 나아가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

심과 정신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20

세부터 만 39세의 초기 성인 463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 척도,

역기능적 분노표현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정신화 척도를 사용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

역기능적 분노표현, 내면화된 수치심, 정신화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

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

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의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으로부터 역

기능적 분노표현을 경험하게 되는 기제와 경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

한 사람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을 고려

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 시사한다.

주요어: 아동기 정서적 외상, 역기능적 분노표현, 내면화된 수치심, 정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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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분노는 개인이 부당함, 위협 혹은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공

격 경향성을 가진 각성 상태로,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Spielberger et al., 1988). 적절한 분노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김모아, 이영호, 2013), 자신의 긴장해

소는 물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데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를 초래할 수 있다(Silk et al., 2003).

분노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적절하게 분노를 표

현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노조절장

애의 국내 입원 및 외래 환자 수는 2019년 1,968명에서 2023년 2,256명으로

4년 사이에 약 14.6%가 증가하였다. 2023년 분노조절장애 환자 수를 연령별

10세 구간으로 나눠봤을 때, 이 중 20-29세가 758명(33.6%)으로 1위를 차지

했고, 그 뒤를 이어 30-39세가 441명(19.5%)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초

기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으로 표현되는 분노는 개인적인 문제부터

심각한 범죄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먼저, 분노는 개인에게 불

안, 우울 등(김모아, 이영호, 2013)의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인관계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김남연, 양난미, 2012; 박정은, 홍혜영, 2022). Erikson(1994)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의하면 초기 성인기는 가족, 친구, 연인 등의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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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초기 성인기의 개인에게 친밀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중요한 발달 과업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

청이 발표한 ‘2022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범죄 1,250,330건 중

262,842건인 21.0%가 화를 참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이는 분노범죄인 우발적

범죄에 해당되며,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25,017건 중 8,381건인 33.5%가 우발

적 범죄에 해당됐다. 연령별로 강력범죄 현황을 보았을 때는 20-40세가

25,017건 중 11,010건으로 전체의 44.0%를 차지했다. 이처럼 적절하게 표현

되지 않는 분노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분노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하고 표출하는 분노가 감소

하기 때문이다(Brown, 2016; Schieman, 1999).

이러한 분노는 분노조절(Anger-control),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

(Anger-in)라는 세 가지 분노표현 유형으로 구분된다(Spielberger et al.,

1983). 분노조절은 분노를 인지하고 감독하면서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책

략들을 구사하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다. 분노표출은 자신이 경험

하는 분노를 공격적인 언어나 반응으로 외부 대상을 향해 직접적으로 드러

내는 것으로, 이는 욕설, 말다툼, 언어폭력, 과격한 공격성으로 표현된다

(Spielberger et al., 1988). 반면, 분노억제는 속으로는 화가 난 상태이지만

이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

과 관련한 사고, 감정을 억제하고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Spielberger et al.,

1988).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

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역기능적 분노표현(dysfunction anger

expression)에 해당한다(Spielberger et al., 1998).

그동안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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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회고하거나 지각한 만 18세 이전의 아동기 정서적 외

상 경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포함하며, 양육자로부터 모욕, 수치, 무시 등을 당하는 경험

을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양육자가 언어적으로 아동의 가치감이나 안녕감

에 해를 가하거나 치욕적, 모욕적 혹은 위협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고,

정서적 방임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사랑, 격려, 친밀감, 지지와 같은 기본적

인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다(Bernstein et al., 2003).

Allen(2010)과 Bowlby(1980)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

부터 겪은 학대와 방임 경험은 성인기의 성격 발달과 정서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Dalgleish와 Power(2004)는 외상 사건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1차 정서인 불안, 공포 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도가 감소하

지만, 외상 사건 발생 후 인지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2차 정서인 분노, 수

치심, 슬픔 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동기 정서적 외상 중 하나인 정서적 학대는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의 자기

조절에 손상을 일으켜서 때로는 과소 조절하여 정서에 압도당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과잉 조절하여 정서적 억제의 증상을 보

일 수 있다고 하였다(김해랑, 홍혜영, 2017). 특히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은

초기 성인기의 만성적인 분노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조한익, 최종환, 2013).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분노억제와 분노표

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도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대학생의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박지수, 김정민,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초기 성인기의 사람들은 자신

의 감정을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하고 감정 표현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

했기 때문에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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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인이 회고하거나 지각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초기 성

인기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뿐 아니라, 아

동기 정서적 외상이 다른 변인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

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기 때문에 경험 자체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이들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밝힐 수 있다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으로 인해

분노표현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보다 효율적인 개입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

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본 국

내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아

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할 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주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internalized shame)이란 무가치감, 쓸모없음, 열등감을 자신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내면화한 것으로, 이로 인해 개인은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치

심을 경험한다(Cook, 1991).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

을 미치는데, Cook(1991)은 수치심을 주 양육자로부터 유능한 자기만 수용

받고 무능한 자기는 배제되어 수용 받지 못하면서 자신을 쓸모없고 열등한

존재라고 인식하여 내면화하게 되는 성격 특질로 보았다. 실제 아동기 정서

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Claesson과

Sohlberg(200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로부터 비난과 무

시 받은 기억은 수치심과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락경과 김은정

(2019)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받은 대학생은 부정적인 인지 양식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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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정서적 학대 상황 이외의 다른 부정적인 사

건들에까지 일반화되어 부정적인 정서, 사고 등을 처리하는 것에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같은 대인간 외상 경험이 결함/수치심 도식을 발달시켜서,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부적절감과 공허감, 자기 비난, 실수에 대한

불안 등의 내면화된 수치심 증상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있었다(최은영, 안현

의, 2011). 김승미와 김정규(2021)는 20-30대 성인에 있어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의도를 왜곡하여 인식하면서 부적절감을 경험

하거나,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는 자기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고 설명하였다. 이는 외상 경험이 수치심을 내면화시켜 손상된 자기감을 형

성하게 하여 왜곡된 지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승미, 김정규,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초기 성인기의 사

람들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Lewis(1971)에 따르면 수치심은 개인에게 강렬한 정서로 느껴

지기 때문에,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타인에 대한 분노로 대치함으로

써 수치심을 회피하게 된다고 보았다. Averill(2012) 또한 수치심이 높은 개

인은 분노를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수치

심 경향성이 높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미, 2009; Tangney et al., 1996; Tangney et al.,

1992). 즉,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적

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노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

심을 지닌 사람들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매개하

는 또 다른 변인으로 정신화에 주목하였다. 정신화(mentalization)는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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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관계 속에서 행동 이면에 있는 욕구, 소망, 감정 등을 이해하고, 의

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신적 과정이다(Bateman & Fonagy, 2004, 2007,

2016). 이러한 정신화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 견고하고 균형 잡힌 정신화의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기에 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Bateman & Fonagy, 2012).

정신화는 아동의 비언어적이고 암묵적인 단서를 아동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성을 통해 생겨난다

(Wallin, 2010). 이때,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의 지속적인 실패는 아동의 정신

화 발달을 방해한다. 특히 양육자가 아동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줄 수 없게

되면, 아동의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저해된다(Fonagy et

al., 2011). 양육자가 아동을 생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여기지 않을 경우,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발달시킬 수 없기 때문이

다(Duval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정신화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나아가, 정신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신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생각, 정서, 행동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김용희, 2017; 김찬양, 최

한나, 2018; 김흥주, 김은영, 2018; 최희숙, 주영아, 2020), 타인의 감정과 생

각, 행동의 의도를 합당하게 이해하기보다 상상만으로 타인의 감정을 예측

하거나 확신하여 타인의 실제 정서와 생각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Wallin, 2007/2010; Bateman & Fonagy, 2012).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은 모호한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함으로써 상황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여 조절하는 것을 어려

워하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인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을 하게 될 것으

로 시사된다(김지원, 김정민,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 능력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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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일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가정하였

다.

즉 양육자가 흔히 아동을 생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여기지 않아 아동이

모욕, 수치, 무시 등을 경험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

고 의미를 파악하는 명확한 감각이 적절히 발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능

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합당하게 이해하기보다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상황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여 조절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신화가 아동기 정서적 외상인 정서적 방임, 정서적 학

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호, 장유

진,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의 관계를 정신화가 매개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화된 수

치심과 정신화 간에 순차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아동기 정서

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은정과 장유진(2020)은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깊은 열등감, 무가치

감, 그리고 부적절감을 갖게 되면 부정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자신의 생각

이나 감정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과 타인의 정

신 상태에 대한 정신화 능력이 떨어지며(Gurgenidze, 2019), 내면화된 수치

심과 정신화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들도 있다(김수민, 김보영, 2021; 김영석, 장유진, 2021; 김희정, 홍혜영,

2021; 이상순, 김성지, 2023; 이은정, 장유진, 2020). 이러한 연구들로 미뤄보

아 높은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및 정서를 통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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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하여 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정신화를 낮출 것으로 가정

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

심과 정신화가 각각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내

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김

승미, 김정규, 2021)과 정신화(이성호, 장유진, 2022)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있지만,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

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한다는 연구(김승미, 김정규, 2021)에서 내면

화된 수치심의 매개 역할을 강조하며, 상담 장면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자기 지각에 대한 평가를 다룸으로써 분노표현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Lewis(1987)가 수치심을 ‘숨겨진

정서(hidden emotion)’라고 말한 것처럼 수치심은 개인이 다루기 힘든 정서

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우며, 수치심을 가진 개인은 자신을 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담자는 수치심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것을 꺼리거나 말

하기 어려울 수 있다(Gurgenidze, 2019). 따라서 수치심에 대한 상담자의 직

접적인 접근보다 좀 더 내담자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효율적인 개입 방

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순차적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신화의 촉진은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담

또한 기본적으로 관계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자-내담자 관계는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Norcross & Wampold,

2011; Wampold, 2010). 이에 따라 개입하는 방법으로서 정신화 능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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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덜 위협적이고 더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Gurgenidze, 2019). 아

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

화의 순차적 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상담 장면에서 아동기 정서

적 외상을 겪은 초기 성인기의 내담자들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정신화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루

고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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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가 각각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검

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내면화된

수치심

아동기

정서적 외상

역기능적

분노표현

정신화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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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역기능적 분노표현, 내면화된 수치심, 정

신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

이다.

가설 1-3)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정신화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4)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5)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

이다.

가설 1-6) 정신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연구문제 3.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가설 3-1)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다.

연구문제 4.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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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지니는가?

가설 4-1)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는

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다.

연구문제 5.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는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가설 5-1)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는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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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배경

1. 역기능적 분노표현

1)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개념

분노는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정서이고(Averill, 1983),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적응적인 감정이다(Lerner, 1985).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

하면 자신의 긴장해소는 물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데 긍정

적으로 기능을 하지만,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

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Silk et al., 2003). 이와 같이 분노는 기

능적 분노와 역기능적 분노로 구분되는데, 서수균(2004)은 기능적 분노는 개

인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역기능적 분노는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형태로 표출하

게 되어 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Spielberger 등(1983)은 분노표현 양상을 분노조절(Anger-control), 분노표

출(Anger-out), 그리고 분노억제(Anger-in)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

다. 분노조절은 분노를 인지하고 감독하면서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책략

들을 구사하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다. 나머지 분노표출과 분노억

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dysfunction anger expression)에 해당하는데

(Spielberger et al., 1998), 분노표출은 외부 대상을 향해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를 공격적인 언어나 반응으로 직접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욕설, 말다

툼, 언어폭력, 과격한 공격성으로 표현된다(Spielberger et al., 1988). 반면,

분노억제는 속으로는 화가 난 상태이지만 이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

의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한 사고, 감정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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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것을 말한다(Spielberger et al.,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적으로 분노를 나타내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초점을 두었다.

2. 아동기 정서적 외상

1) 외상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개념

외상(trauma)이란 상당한 고통이나 손상, 그리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이나 신체적 상해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강렬한 수준의 위협

감, 공포감, 당혹감, 경악감, 무력감을 수반하는 다양한 종류의 극단적 스트

레스 상황을 외상이라고 간주한다(Follette & Pistorello, 2007).

이러한 외상은 크게 발생 횟수에 따라 일회적인 외상과 반복적인 외상으

로 나뉘며, 대인관계가 관여된 정도에 따라 인간 외적인 외상과 대인관계적

외상, 애착외상으로 구분한다(Allen, 2010). Allen(2010)은 발생 횟수에 따라

자연재해(예: 지진, 화재, 홍수 등), 기술적 재해(예: 건물 붕괴, 비행기 추락

등), 그리고 폭력적 범죄(예: 강도, 강간, 폭행 등)를 일회적 외상이라고 하

였다. 반복적인 외상에는 전쟁 수감자가 되는 것, 가족 간에 일어나는 신체

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된다(Allen, 2010). 한편, 인간 외적인 외상

은 지진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외상을 말하며, 대인 관계적

외상은 타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외상으로 강간, 강도, 폭행 등이

포함된다(Allen, 2010). 그리고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의존도

가 높은 주 양육자나 가족과 같은 관계에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애착외상이

라고 하며,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가정 폭력

이 있다(Allen, 2010). Allen(2010)은 애착외상의 경우 다른 외상보다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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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으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이

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Berstein과 Fink(1998)은 주 양육자나 가족과 같은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

계에서의 아동기 외상을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 정서적 학

대, 정서적 방임 다섯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했다.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

동에게 부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신체적 공격을 하는 것이고, 신체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음식, 쉼터, 의복, 안전, 건강관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신

체적 필요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Berstein & Fink, 1998). 성적 학대는 아

동에게 가해진 성적인 침입(Intrusion)으로서의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며, 아

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과 성폭행 등 모든 학대 행위가 성적

학대에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는 양육자가 언어적으로 아동의 가치감이나

안녕감에 해를 가하거나 치욕적, 모욕적 혹은 위협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

이고, 정서적 방임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사랑, 격려, 친밀감, 지지와 같은 기

본적인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다(Bernstein et al.,

2003).

이 중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한 데 묶어 ‘정서적 외상’으로

정의 내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이성호, 장유진, 2022; 조한익, 최종한,

2013; 박지수, 김정민, 2020; 문지혜, 박성옥, 2020; 김승미, 김정규, 2021; 김

태연, 남지은, 2022; 방민선, 장한소리, 2023; Kircaburun et al., 2020). 이러

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아동청소년기 학대 외상 중 외적으로 드러

나는 유형의 학대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은형, 안현의, 2011). McGee 등(1997)은 다른 아동기 외상 경험을 통제한

후에도 정서적 외상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재화 증상과 가장 연관이 높았

다고 보고하였으며, Spertus 등(2003)도 어린 시절 정서적 외상은 그 밖의

외상을 통제한 후에도 성인기의 불안, 신체화 증상, 우울 증상을 예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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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중 정서

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하위요소로 하여 정서적 외상이라고 정의하고, 성

인이 회고하거나 지각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Allen(2010)과 Bowlby(1980)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동기에 겪은 주 양

육자로부터의 학대와 방임 경험은 성인기의 성격 발달과 정서 조절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 Dalgleish와 Power(2004)는 외상 사건으로 인해 즉각적으

로 나타나는 1차 정서인 불안, 공포 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상 사건 발생 후 인지적 과정을 통해 나타

나는 2차 정서인 분노, 수치심, 슬픔 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은 초기 성인기의 만성적

인 분노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조한익,

최종환, 2013).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분노억제와 분노표출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을 때도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대학생의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박지수, 김정민, 2020).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

구들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초기 성인기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승미, 김정규, 2021; 문지혜, 박성옥, 2020; 박지

수, 김정민, 2020; 이성호, 장유진, 2022; 조한익, 최종환, 2013).

3. 내면화된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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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면화된 수치심의 개념

수치심이란 ‘총체적인 자기를 살펴본 결과, 자신의 부족이나 결핍 또는 부

적절함에 관한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이다

(Kaufman, 1989; Tangney et al., 1992).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수치심

을 느끼게 되지만, 발달과정에서 수치심이 성격으로 내면화되면 수치심을

특정한 상황에서 더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부정

적으로 평가하게 된다(Claesson & Sohlberg, 2002; Kaufman, 1989).

Cook(1991)에 따르면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은 개인의 정체성

의 한 부분으로 무가치감, 쓸모없음, 열등감을 내면화한 것으로서, 이로 인

해 개인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수치심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또한

Cook(1991)은 수치심을 주 양육자로부터 유능한 자기만 수용되고 무능한 자

기는 배제됨으로써 자신을 열등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인식하여 내면화되

는 성격적 특질로 보았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은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구조(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 불안)를 확인하였다. 첫째, 부적

절감은 스스로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타인도 자신을 무시하고 얕볼 것이라

고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특성이다. 둘째, 공허감은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느낌과 자신의 신체 및 감정에 대해 통제감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특

성을 말한다. 셋째, 자기처벌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부족함을 느끼며 고통스

러운 사건을 반추하고, 실수했을 때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거나 타인에게 자

신이 과도하게 노출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없애고 싶어하는 특

성이다. 넷째, 실수 불안은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결점 노출을

두려워하는 특성이다.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여러 연구들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김해랑,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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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2017), 음주문제(김누리, 이정윤, 2015),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김태연,

남지은, 2022), 우울(방민선, 장한소리, 2023) 등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ewis(1987)가 수치심을 ‘숨겨진 정서(hidden

emotion)’라고 말한 것처럼 수치심은 개인이 다루기 힘든 정서이고 직접적

으로 드러내기 어렵다(Lewis, 1987).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 이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박현지,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성장 과정을 겪으며 형성된 내면화된 수치심이

심리적 부적응이나 정신 건강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지 양식을 형성할 가능

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정서적 학대 상황 이외의 다른 부정적인 사건들에

까지 일반화되어 부정적인 정서, 사고 등을 처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락경, 김은정, 2019).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같은 대인간 외상 경험은 결함/수치심 도식을 발달시켜서,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부적절감과 공허감, 자기 비난, 실수에 대한

불안 등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최은영, 안현의, 2011).

또한 20-30대의 성인의 경우 아동기 정서적 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의도를 왜곡하여 지각하면서 부적절감을 경험하거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비난하는 자기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김승미, 김정규, 2021). 이는 외

상 경험이 수치심을 내면화시켜 손상된 자기감을 형성하게 하여 왜곡된 지

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승미, 김정규, 2021). 여자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와 방임보다 특히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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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된 수치심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는데(손승희, 2017), 이는 정서적 외상

은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깊이 작용하여, 아동에게

스스로가 부적절하며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표

상을 보다 더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손승희, 2017). 이와 더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로부터 비난과 무시 받은 기억이 수

치심과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Claesson & Sohlberg, 2002).

또한 정서적 학대 수준이 높은 초기 성인은 수치심(Webb et al., 2007) 및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며(김해랑, 홍혜영,

2017; 김태연, 남지은, 2022), 아동기에 정서적 외상을 많이 경험한 성인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 보고되었다(방민선, 장한소리,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Lewis(1971)에 따르면 수치심의 경험은 개인에게 강렬한 정서로 느껴지기

때문에,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타인에 대한 분노로 대치함으로써 수

치심을 회피하게 된다고 보았다. Averill(2012) 또한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분노를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수치심 경

향성이 높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수미, 2009; Tangney et al., 1992; Tangney et al., 1996).

또한 수치심이 높은 개인일수록 상황적 자극에 대해 분노를 더 높게 경험할

수 있고(장진아, 2006),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표출,

분노억제가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누리, 이정윤, 2015; 김미

림, 홍혜영, 2013; 김해랑, 홍혜영, 2017; 김현주, 이정윤, 2011; 임정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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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숙, 2016; 조영희, 정남운, 2016; 최임정, 심혜숙, 2010; 표현, 2012; 허유

림, 이수림, 2020). 임혜령과 이영순(2017)은 수치심을 내면화하고 있는 경우

정서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를 견디지 못하고

타인초점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또는 자기초점적으로 분노를 억제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

현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정신화

1) 정신화의 개념

정신화는 애착이론의 발달심리학적 기반과 정신분석의 토대 위에서 개념

화되었다(Fonagy, 1991). 정신화(mentalization)는 개인과 타인의 관계 속에

서 행동 이면에 있는 욕구, 소망, 감정 등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

는 정신적 과정을 말한다(Bateman & Fonagy, 2004, 2007, 2016). 초창기에

는 정신화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개인에게서 관찰되는 발달적인 손상을

드러내는 개념으로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계선 성격장애뿐만 아

니라 다양한 성격장애와 정신장애 등이 다차원적 정신화 차원에서의 균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으며(Bateman & Fonagy, 2016;

Luyten et al., 2019), Bateman & Fonagy(2006a)는 대부분의 정신장애를 마

음이 자신의 경험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종의 정신화 장애라고

보았다.

정신화는 개인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정신적 과정인 만큼, 정신

화의 촉진이라는 치료적 결과를 낳기 위한 변화 기제로 관계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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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또한 기본적으로 관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내

담자 관계는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Wampold,

2010; Norcross & Wampold, 2011). 이러한 점에서 정신화는 내담자의 발달

적 손상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 그 자체

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때 개입하는 방법으로서도 그 필요성이 부각 된다.

이에 정신화 촉진을 통한 치료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신화 기반치료

(Mentalization Based Therapy: MBT; Bateman & Fonagy, 2006a, 2007)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정신화 능력은 초기 애착 관계 맥락에서 4-6세 경에 발달하며, 정

신화는 마음 상태에 대한 표상으로서 자기감과 정체성, 정서 조절에서 핵심

적인 요소이다. Target과 Fonagy(1996)는 정신화가 발달하기 전의 단계에

대해 세 가지 모드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모드는 시간대별로 발달

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화가 붕괴될 경우 각 개인은 이들 중 한 가지 모드

로 퇴행 또는 전환하게 된다. 첫째는 영유아가 내적 세상과 외적 세계를 동

일하게 여기는 정신적 동등 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이다. 이 단계에

서는 상상과 꿈, 깨우침 등이 내적 세계에서 생기는 현상임을 이해하지 못

한다. 둘째는 영유아가 외적 현실과 내적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모드(pretend mode)이다. 예를 들어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영유아가 감당하기 힘든 외적 현실과 마주하기보다는 자신이 신데렐라의 삶

을 사는 것으로 환상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하다. 셋째는 목적론적 모드

(teleologic mode)로서, 영유아는 자신과 타인이 각각 목표가 있으며 행동은

목적달성을 위한 표현이라고 인식한다. 타인의 행동을 ‘이렇다면 저래야지(if

this then that)’라는 당위성의 전제에서 파악한다. 예를 들면 사랑한다면 꽃

을 선물하는 행위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며, 꽃을 선물한다는 것은 사랑하

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영유아는 이 세 가지 모드를 거쳐 최종



- 22 -

적으로 정신화 모드(mentalization mode)로 발전한다. 정신화 능력이 발달하

면 자동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에 사로잡히게 될 가능성이 감소하고(Fonagy

& Target, 1997; 이현주, 안명희, 2012, 재인용), 타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측함으로써 대인관계 내에서 적절

한 정서적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Fonagy et al., 1998). 그러나 정신화가

발달되고 나서도 정신적 동등 모드와 가장 모드는 계속될 수 있으며, 힘든

상황에서는 어른들도 두 모드로 퇴행할 수 있다.

한편 정신화 역량은 초기 애착 관계에서 발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밀

접한 사회적 맥락에서 후천적으로도 획득될 수 있다(Bateman & Fonagy,

2016). 이에 Fonagy(1991)는 초기 애착 경험 자체보다 과거와 현재의 애착

대상과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성찰적 태도가 대인관계

양상과 성격에 근본적으로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

면, 초기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형성된 경우라도 정신화 능력을 향상

시킬 경우 애착 관련 외상적 사고와 정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병리적인

대처방법 혹은 부정적 정서 경험이 중재 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렇

듯 선행연구는 개인의 정신화 역량이 발달 초기 외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

는 정신 병리 등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Fonagy et al., 2000). 더 구체적으로, Fonagy 등(2002)은 개인이 고통스러

운 경험을 할 때 정신화를 통해서 감정을 지각하고 명명(labeling)할 수 있

으며, 역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

신화는 외상 경험의 맥락 속에서 회복 요인 또는 긍정적인 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Luthar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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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정신화의 관계

정신화는 아동기에 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

성된다(Bateman & Fonagy, 2012). 아동의 비언어적이고 암묵적인 단서를

아동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사전달로 해석할 수 있는 양육자의 민감한 반

응성을 통해 견고하고 균형 잡힌 정신화가 생겨난다(Wallin, 2010). 이때, 양

육자의 민감한 반응의 지속적인 실패는 아동의 균형 잡힌 정신화의 발달을

방해한다. 특히 양육자가 아동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줄 수 없게 되면, 아동

의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저해된다(Fonagy et al., 2011).

양육자가 흔히 아동을 생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여기지 않을 경우, 아동

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Duval

et al., 2018).

이러한 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적절한 신뢰감에 대한 발달을 저해함으로

써, 과도하거나 엇나가는 방식으로 마음 상태를 상상하게 된다(Fonagy et

al., 2019). 즉, 실제 현실과 관련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과 선호에 따라

심리 상태를 확신하는 과도한 정신화가 나타난다(Bateman & Fonagy,

2006). 또한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마음을 가진 주체로 대우받지

못할 때,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고 상상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어 정

신화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Fonagy et al., 2007; Fonagy & Allison, 2014;

백윤미, 2020). 김정운(2023)은 만 18-39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기와 타인에 대한 성찰 수

준이 낮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며, 정서 자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정신화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

다(Fonagy & Allison, 2014; 김흥주, 2020; 이성호, 장유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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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정신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생각, 정서, 행동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김용희, 2017; 김찬양, 최한나, 2018; 김흥

주, 김은영, 2018; 최희숙, 주영아, 2020). 따라서 합당하게 타인의 감정과 생

각,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기보다, 상상만으로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거나 확

신하여 타인의 실제 정서와 생각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Wallin,

2007/2010; Bateman & Fonagy, 2012). 또한 이들은 모호한 상황을 왜곡하

여 해석함으로써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을 인

식하여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억제나 분노표출

을 할 것으로 시사된다(김지원, 김정민, 2023). 이와 같이 초기 성인기를 대

상으로 정신화가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

이 있으며(김용희, 2017; 이성호, 장유진, 2022; 허유림, 이수림, 2020), 역기

능적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 있다(김지원, 김정민,

2023).

5.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의 관계

수치심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 자신의 내적 경험에 집중하여 들여다보

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평온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진다(Bradshaw,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이은정과 장유

진(2020)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깊은 열등감, 무가치감,

그리고 부적절감을 갖게 되면 부정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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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유림과 이수림(2020)의 만 20세-39세의 성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도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신화의 관계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김수민과 김보영(2021)의 만 30세-49세의 성인 대상 연구에서도 내

면화된 수치심은 정신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

은 수준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

화 능력이 떨어지며(Gurgenidze, 2019),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다(김수민, 김보영, 2021; 김영

석, 장유진, 2021; 김희정, 홍혜영, 2021; 이상순, 김성지, 2023; 이은정, 장유

진, 2020). 이러한 연구들로 미뤄볼 때, 높은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및 정서를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성찰

하는 정신화를 낮추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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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IRB의 승인을 받아(승인번호: SSWUIRB-

2024-042) 진행된 연구이며, 만 20세에서 만 39세에 해당하는 초기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 설문

조사 업체(마켓링크)를 통해 실시되었고, 연구대상자에 해당하는 업체 내 회

원에게 설문 링크가 배포되었다. 표본 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순차

매개모형과 같이 복잡한 모형의 경우에는 G*Power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Schoemann et al., 2017). 이

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최소 159명에서 최대 6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승미, 김정규, 2021; 김해랑, 홍혜영, 2017). 본 연구에

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자 하므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을 묻는 설문 문항에 모두 ‘전혀 없었다

(1점)’로 응답하여 정서적 외상 경험이 전무한 경우를 대략 25 내지 30%로

추정하고(채송화, 2018), 아울러 설문지에 무작위로 응답하거나 문항을 누락

하는 것과 같이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최종 분석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약 5%로 추정하여, 설문조사에 응한 연구 대상자 가운데 대략 30%에 해당

하는 자료가 최종 분석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360부 정도를 최종 분석대상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510명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총 수거된 510부의 설문 응답

중, 아동기 정서적 외상 여부를 묻는 문항에 모두 ‘전혀 없었다(1점)’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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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전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47부를 제외하여

총 46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8 -

2. 측정 도구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Bernstein 등(2003)이 개발하여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번안 및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 C h i l d h o o d T r a u m 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문항

으로 5가지 하위요인인 신체적 학대(5문항), 신체적 방임(5문항), 성적 학대

(5문항), 정서적 학대(5문항), 정서적 방임(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

인 중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정서적 외상’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

왔다(김승미, 김정규, 2021; 김태연, 남지은, 2022; 문지혜, 박성옥, 2020; 박

지수, 김정민, 2020; 방민선, 장한소리, 2023; 이성호, 장유진, 2022; 조한익,

최종한, 2013).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게 정서적 학대

(5문항)과 정서적 방임(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

험이 많은 것으로 간주한다. 각 하위 척도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는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정서적 방임은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와

같은 문항(역채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 ronbach ’s ⍺ )는 .89이고, 학대 .86 , 방임 . 85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 <표 1>과 같다.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
정서적 학대 5 1, 2, 3, 4, 5 .850

<표 1>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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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기능적 분노표현 척도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

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겸

구, 한덕웅, 이장호(1997)가 번안하고 한국판으로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mventory-Korean Version:

STAXI-K)을 사용하였다.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가지 하위요인

인 특성분노(Trait Anger) 10문항, 상태분노(State Anger) 10문항, 분노표출

(Anger Out) 8문항, 분노억제(Anger In) 8문항, 분노조절(Anger Control)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분노표출

(8문항)과 분노억제(8문항)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

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인 분노

표출이나 분노억제를 자주 나타내는 것으로 시사된다. 각 하위 척도 내용을

살펴보면, 분노표출은 ‘나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등이 있고, 분노억제는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겸구, 한덕웅, 이장

호(199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 ⍺)는 분노표출 .67, 분노억제

.67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 <표 2>과 같다.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
<표 2>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문항구성

정서적 방임 5
6*, 7*, 8*, 9*, 10*

(역채점 문항)
.912

전체 10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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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본 연구에서는 Cook(1988)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총 30문항으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 불안)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척도는

같은 방향으로 주어진 문항이 있을 때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방지

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에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수준의 내면

화된 수치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척도 내용을 살펴보면, 부

적절감 영역은 스스로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타인 또한 자신을 무시하고 얕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특성(예: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을 나타낸다. 공허감 영역은 채워지지 않은 내적인 느낌과

자신의 신체 및 감정에 대해 통제감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특성(예: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을 포함한다. 자기처벌 영역은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부족함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추하고, 타인에

게 과도하게 노출이 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없애고 싶어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특성(예: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

러난 것 같을 때 땅이 열려 나를 삼켜버렸으면 싶다’)을 나타낸다. 실수 불

분노표출 8
1, 5, 6, 8,

10, 13, 15, 16
.855

분노억제 8
2, 3, 4, 7, 9, 11, 12,

14
.839

전체 16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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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영역은 자신의 결점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타인의 평

가를 두려워하는 특성(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을 포함

한다. Cook(1988)의 연구에서 보고한 검사의 내적 일치도(Cronbach’ ⍺)는
임상집단이 .96, 비임상집단이 .95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 이인숙,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 <표 3>과 같다.

4) 정신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박세미(2016)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척도인 정

신화 척도 (Self-Rated Mentalization Questionnaire: SRMQ)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이며, 자기 및 타인 성찰(6문항),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5문항),

정서 자각 실패(5문항), 경직된 사고(9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위요인 중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정서 자각 실패, 경직된 사고는 역채점

을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정신화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및 타인성찰은 ‘내가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하위영역 문항 수 해당문항 Cronbach’ ⍺
부적절감 10

1, 2, 3, 5, 7, 8, 10,

11, 12, 24
.929

공허감 5 23, 26, 27, 29, 30 .909
자기처벌 5 15, 17, 20, 22, 25 .844
실수 불안 4 6, 13, 16, 19 .823
전체 24 .962

<표 3> 내면화된 수치심의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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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직감은 정확하다.’, 정서 자각 실패는 ‘내가 뭔가를 느낀다는 것은 알지

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경직된 사고는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세미(2016)의 연구

에서 자기 및 타인 성찰의 내적 신뢰도는 .76,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은

.85, 정서 자각 실패는 .80, 경직된 사고는 .85로 나타났으며, 전체 내적 신뢰

도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 <표 4>과 같다.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
자기 및 타인 성찰 6 1, 2, 3, 4, 10, 11 .834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5

12*, 13*, 14*, 15*,

16*(역채점 문항)
.859

정서 자각 실패 5
5*, 6*, 7*, 8*, 9*

(역채점 문항)
.832

경직된 사고 9

17*, 18*, 19*, 20*, 21*,

22*, 23*, 24*, 25*

(역채점 문항)

.901

전체 25 .836

<표 4> 정신화의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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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와 SPSS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

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해 아동기 정서적 외상, 역기능적 분노표현, 내면화된 수치심, 정신

화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가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이

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2015)가 제안한 직렬다중매개모형(model 6)을 사

용하여 검증하며 그 후 Bootstrapping 방식을 10,000번으로 설정하여 간접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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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만 20-39세 연구대상자 510명 중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에 ‘전혀 없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47명(9.2%)를 제외

한 463명(90.8%)이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여성 237명(51.2%), 남성 226명(48.8%)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6세(SD=4.96)였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20세 이상 만 29세 미만이

228명(49.2%), 만 30세 이상 만 39세 미만이 235명(50.8%)이었다. 학력의 경

우 대학교 졸업이 359명(77.5%),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4명(9.5%), 대학교

재학이 41명(8.9%), 대학원 재학 이상이 19명(4.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 140명(30.2%), 경기 127명(27.4%), 인천 34명(7.3%), 그 외 지역

162명(35.1%)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여자 237 51.2
남자 226 48.8
전체 463 100

연령
만 20-29세 228 49.2
만 30-39세 235 50.8
전체 463 100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분석 (N=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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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유형별 경험 여부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유형별 경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기 정서적 외

상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수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94명(20.3%)으로 나

타났고,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40명(8.6%)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외

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정서적 학대는 369명(79.7%)으로 나타났

고,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423명(91.4%)으로 나타났다. 빈도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4 9.5
대학교 재학 41 8.9
대학교 졸업 359 77.5

대학원 재학 이상 19 4.1
전체 463 100

거주지역

서울 140 30.2
경기 127 27.4
부산 19 4.1
인천 34 7.3
대구 30 6.5
경남 17 3.7
경북 10 2.2
울산 9 1.9
대전 16 3.5
충남 16 3.5
충북 10 2.2
광주 8 1.7
전남 10 2.2
전북 10 2.2
강원 6 1.3
제주 0 0
기타 1 0.2
전체 4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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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먼저,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으며, 측정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Kline(2010)에 의하면, 왜도의 절대값

이 3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내의 기준에 부합해야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각 변인들의 왜도는 [-0.62~1.03]의 범위 안에 있고,

첨도의 경우 [-0.92~1.08]의 범위 안에 있어 Kline(2010)이 제시한 정규성 가

정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변인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 역기능

적 분노표현, 내면화된 수치심, 정신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역

기능적 분노표현(r=.356, p<.001), 내면화된 수치심(r=.49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화(r=-.385, p<.001)와 유의한 부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내면화된 수치심

(r=.57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정신화(r=-.274,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신화

(r=-.552, p<.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없음 있음

사례수(명) 백분율(%) 사례수(명) 백분율(%)
정서적 학대 94 20.3 369 79.7

정서적 방임 40 8.6 423 91.4

<표 6> 연구대상자의 정서적 외상 유형별 빈도 분석 (N=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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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a 1b 2 2a 2b 3 3a 3b 3c 3d 4 4a 4b 4c 4d
1 1
1a .777*** 1
1b .855*** .339*** 1
2 .356*** .529*** .097* 1
2a .306*** .450*** .086 .879*** 1
2b .318*** .476*** .084 .872*** .533*** 1
3 .498*** .628*** .227*** .570*** .542*** .455*** 1
3a .502*** .620*** .240*** .535*** .489*** .447*** .960*** 1
3b .514*** .623*** .255*** .520*** .464*** .447*** .905*** .820*** 1
3c .453*** .580*** .199*** .492*** .469*** .391*** .928*** .841*** .833*** 1
3d .252*** .375*** .067 .517*** .582*** .320*** .783*** .691*** .580*** .683*** 1
4 -.385*** -.439*** -.213*** -.274*** -.209*** -.272*** -.552*** -.536*** -.550** -554*** -.290*** 1
4a -.188*** .023 -.300*** .134** .138** .095** .050 -.009 .036 .068 .168*** .211*** 1
4b -.070 .072 -.164*** -.040 -.025 .096* .068 -.041 -.081 -.125*** .006 .326*** .410*** 1
4c -.276*** -.361*** -.116* -.302*** -.312*** -.216** -.557*** -.513*** -.518*** -.560*** -.416*** .670*** -.118* -.066 1
4d -.378*** -.461*** -.185*** -.317*** -.245*** -.310** -.544*** -.524*** -.549*** -.525*** -.314*** .894*** .039 -.173*** .516*** 1
평균 19.75 8.61 11.14 36.36 19.26 17.10 55.75 22.37 11.13 11.21 11.04 83.76 20.73 15.47 15.55 32.01
SD 6.40 3.52 4.28 8.40 4.86 4.74 20.15 8.85 5.08 4.58 3.58 11.25 4.12 3.84 4.06 7.01
왜도 0.52 1.03 0.30 0.09 -0.01 0.45 0.58 0.66 0.67 0.73 0.17 0.04 -0.62 -0.21 0.02 -0.32
첨도 -0.34 0.41 -0.92 -0.27 -0.36 -0.04 -0.39 -0.35 -0.46 -0.08 -0.57 1.08 0.87 -0.00 -0.23 -0.15

*p < .05, **p < .01, ***p < .001
1. 정서적 외상 1a. 정서적 학대 1b. 정서적 방임 2. 역기능적 분노표현 2a. 분노억제 2b. 분노표출 3. 내면화된 수치심 3a. 부적절감 3b. 공허감 3c. 자기
처벌 3d. 실수불안 4. 정신화 4a. 자기 및 타인 성찰 4b.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4c. 정서자각실패 4d. 경직된 사고

<표 7>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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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효과 검증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Hayes(2015)가 제안한 직렬

다중매개모형 분석 방법인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준거변인인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예측하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461)=67.028, p<.001), 설명력은

12.7%였다(R2=.127). 즉,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1 표준편차 증가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468 표준편차 증가를 가져왔다(B=.468, t=8.187, p<.001).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하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461)=151.955, p<.001), 설명력은 24.8%로 나타

났다(R2=.24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영향력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1.568, t=12.327, p<.001),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1 표준편차 증가는 내면

화된 수치심의 1.568 표준편차 증가를 가져왔다.

세 번째로, 정신화를 예측하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회귀모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460)=108.408, p<.001), 설명력

은 32.0%로 나타났다(R2=.32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정신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54, t=-3.301,

p<.01). 즉,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1 표준편차 증가는 정신화의 .254 감소를

가져왔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신화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64, t=-10.801, p<.001). 즉, 내면화된 수치심의 1 표준편차 증가는 정

신화의 .264 표준편차 감소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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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예측하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정신화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459)=77.239, p<.001), 설명력은 33.5%로 나타났다(R2=.33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경우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유의미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41, t=2.418, p<.05). 즉,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1

표준편차 증가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141 표준편차 증가를 가져왔다. 내면

화된 수치심도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32, t=11.346, p<.001). 내면화된 수치심의 1 표준편차 증가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232 표준편차 증가를 가져왔다. 한편 정신화의 경우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56, t=1.610,

p=.108).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외상 .468 .057 .356 8.187***

F(1,461)=67.028, p=.000, R2=.127

내면화된

수치심

아동기 정서적 외상 1.568 .127 .498 12.327***

F(1,461)=151.955, p=.000, R2=.248

정신화

아동기 정서적 외상 -.254 .077 -.146 -3.301**

내면화된 수치심 -.264 .024 -.479 -10.801***

F(2,460)=108.408, p=.000, R2=.320

역기능적

분노표현

아동기 정서적 외상 .141 .058 .107 2.418*

내면화된 수치심 .232 .020 .557 11.346***

정신화 .056 .035 .074 1.610

<표 8> 매개효과 검증 결과 (N=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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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된

수치심

아동기

정서적 외상

역기능적

분노표현

정신화

[그림 2] 최종 모형

F(3,459)=77.239, p=.000, R2=.335
*p<.05, **p<.01, ***p<.001

1.568*** .232***

-.254** .056

-.264***

총 효과=.468***
직접 효과=.14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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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

된 수치심과 정신화가 매개하는 모형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10,000회로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365, 95% Bias-corrected CI=.276~.463). 즉,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

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정신화를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4, 95% Bias-corrected CI=-.040~.003). 이

에 따라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

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를 순차적으

로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또한 신뢰구간에 0을 포

함하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23, 95%

Bias-corrected CI=-.054~.006). 즉,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

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의 순차적인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

이라는 가설 5-1은 기각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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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 경로
Bootstrapping

estimates
95% 신뢰구간

B β SE LLCI UCLI
아동기 정서적 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 역기능적 분노표현

.365 .278 .048 .276 .463

아동기 정서적 외상

→ 정신화

→ 역기능적 분노표현

-.014 -.011 .011 -.040 .003

아동기 정서적 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 정신화

→ 역기능적 분노표현

-.023 -.018 .051 -.054 .006

주. bootstrap은 10,000회 실시하였음.

<표 9> 간접효과 Bootstrapping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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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만 20-30대 초기 성인 463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

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가 각각 매개하

는지, 나아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변인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 역기능적 분노표현, 내면화된

수치심, 정신화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 가정했던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역기능적 분노표현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사건 발생 후 인지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2차 정서인 분노, 수치심, 슬픔 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Dalgleish & Power, 2004)를 지지

한다. 더불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초기 성인기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초

래하며(조한익, 최종환, 2013),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초기 성인기의 역기능

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김승미, 김정규,

2021; 문지혜, 박성옥, 2020; 박지수, 김정민, 2020; 이성호, 장유진, 2022; 조

한익, 최종환,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아동기 정서적 방임으

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비난과 무시 받

은 기억이 수치심과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Claesson & Sohlberg, 2002)



- 44 -

와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선

행연구(김승미, 김정규, 2021; 손승희, 2017; 송연주, 2019)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정신화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마음을 가진 주체로 대

우받지 못할 때,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고 상상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어 정신화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Fonagy et al., 2007;

Fonagy & Allison, 2014; 백윤미, 2020)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아동기 외

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와 타인에 대한 성찰 수준이 낮고, 정서 자각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직된 사고를 가진다는 연구(김정운, 202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Gurgenidze, 2019)와 맥을 같이하며,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화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

(김수민, 김보영, 2021; 허유림, 이수림, 2020)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고,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분노표출, 분노억제로 나누어서 봤을 때도 내면

화된 수치심은 이들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수치심이 높은 개인

은 분노를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Averill,

2012)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치심이 높은 개인일수록 상황적 자극에

대해 분노를 더 높게 경험할 수 있고(장진아, 2006),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

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표출, 분노억제가 정적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김

누리, 이정윤, 2015; 김미림, 홍혜영, 2013; 김해랑, 홍혜영, 2017; 김현주, 이

정윤, 2011; 임정우, 2015; 장윤숙, 2016; 조영희, 정남운, 2016; 최임정, 심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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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10; 표현, 2012; 허유림, 이수림, 2020)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정신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

며, 이러한 결과는 정신화 수준이 낮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나타낼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정신화가 분노

억제, 분노표출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김용희, 2017; 이성호,

장유진, 2022; 허유림, 이수림, 2020)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둘째, 지각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유의미하게 예

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은 초기 성인기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승미, 김정규, 2021; 문지

혜, 박성옥, 2020; 박지수, 김정민; 2020; 이성호, 장유진, 2022; 조한익, 최종

환, 2013)와 일치한다. 즉,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경험은 초기 성인기에 직접

적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

기 성인기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는 정서적 외상

으로 인한 고통에 관심을 갖고 아동에게 사랑, 인정, 친밀감 지지와 같은 심

리적, 정서적 욕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각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면

화된 수치심이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

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깊

이 작용하여(손승희, 2017), 수치심을 내면화시켜 부적절감을 경험하거나 자

기처벌과 같은 손상된 자기감을 형성하게 한다(김승미, 김정규, 2021)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분노를 더 많

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김수미, 2009; Tangney et al., 1996; Tangney et

al., 1992)와 일치한다. 즉, 아동기에 양육자가 사랑, 격려, 친밀감, 인정, 관심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언어적인 위협을 가하면 아동

은 자신의 부적절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하여 수치심을 내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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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심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와 고통감을 느끼게 되고 감정 조절

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역기

능적 분노표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의

경우 기저에 있는 수치심을 염두 하여 자기에 대한 왜곡된 부적절감을 다룰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은 숨겨진 정서이며 내담자가

드러내기 어려운 정서이기 때문에(Lewis, 1987) 상담자는 직접적으로 수치

심을 다루기 보다 내담자의 정서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각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신

화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정서

적 외상은 정신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마음을 가진 주체로 대우받지 못할 때, 자신과 타인의 마

음을 추론하고 상상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어 정신화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Fonagy et al., 2007; Fonagy & Allison, 2014; 백윤미, 2020)는 선행연구와

는 일치하지만, 정신화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김지원, 김정민, 2023; 이성호, 장유진, 2022)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

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부적 상관관계(r=-.27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인들을 추가하여 매개효과를 검

증할 때는 이들 변인 간의 경로계수(B=.073, p<.05)가 정적으로 나타났다.

정신화는 Fonagy 등(2002)이 개념을 정교화한 이후 연구가 이루어졌고, 국

내에서는 2012년부터 정신화 관련 연구가 등장하여(강민진, 이지연, 2022),

아직까지 정신화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한 정신화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 선행연구

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두 변인의 관계를 밝혀줄 연구가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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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신화 변인의 경우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마다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고 있고, 각 척도마다 다른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성호, 장유진(2022)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정신화 척

도(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 K-Ments)의 경우 하위요

인은 자신에 대한 정신화, 타인에 대한 정신화, 정신화 동기로 이루어져 있

고, 또 다른 김지원, 김정민(2023)의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화 질문지

(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의 하위요인의 경우 거부적 자기 조망,

정서인식, 정신적 동등 모드, 정서 조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연구마다 서

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

신화 변인에 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다섯째, 지각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내

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를 매개변인으로 차례대로 투입한 결과, 이들의 순

차적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경험이 수치심을 내면화시켜 손상된 자기감을 형

성하게 하고(김승미, 김정규, 2021),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정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성찰할

수 있는 정신화 능력을 저하시킨다(이은정, 장유진, 2020)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신화가 역기능적 분노표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지원, 김정민, 2023; 이성호, 장유진,

2022)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

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갖게 되며,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신화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낮

아진 정신화 수준이 직접적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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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가치 없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며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역기능적

인 분노표현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며, 아동기 정서적 외

상 경험으로 인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정신

화 수준을 높이는 개입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으로 인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정신화 수준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기보다, 상담자의 공감적

인 태도로 내담자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부적절감과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

불안에 대한 정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신화를

기반으로 한 치료인 MBT(Mentalization-Based Treatment)는 내담자로 하

여금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돕고(Ramires et al., 2012), 경계선

성격장애 관련 증상 감소, 불안과 우울 수준 감소, 삶의 질 향상 등 치료적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중이다(Bales et al., 2012; Jørgensen et al., 2014;

Laurenssen et al., 2018; Rossouw & Fonagy, 2012). 따라서 다양한 차원의

정신화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었던 본 연구의 결과만으

로 상담 장면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어려움에 대해 개입할 때 정신화 수

준의 증진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후 연

구들을 통해 반복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

되어 있어서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거나, 면접 또는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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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정신화 능력이 타당하게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본 연구에서 쓰인 정신화 척도(SRMQ)는 자기보고식 평가 방식으로서,

정신화 능력이 부족한 피검사자가 자신의 정신화 능력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관계 장면에서의 암묵적

이고 자동적인 정신화 과정이나 정신화 문제의 기저에 자리한 정신화 차원

에서의 불균형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김은석, 2023). 따

라서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보다 정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보고식 평가가 아닌 임상가

가 내담자의 정신화 체계를 평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한국판 정신

화 불균형 척도(김은석, 2023), 만화의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정

신화를 측정하는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A Novel Cartoon-based

task)(Brune et al., 2015) 등을 활용하여 정신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정신화의 측정을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쓰인 정신화 척도(SRMQ)의 하위요인이 정신화 능력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측정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신화

변인은 총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하

위요인 중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정서 자각 실패, 경직된 사고를 역채점

하였다. 그러나 정신화 변인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자

기 및 타인 성찰과 정서자각실패는 유의한 부적 상관(r=-.118, p<.05)이 나

타났고, 경직된 사고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타인의 마음

에 대한 확신은 정서자각실패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직된 사

고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173, p<.001)이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정신화의 하위요인 중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

기능적 분노표현, 내면화된 수치심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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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정신화 척도(SRMQ)를 사용한 김정운(2023)의 연구에서도 정신화 총

점이 높을수록 정신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였는데, 정신화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은 자기 및 타인 성찰(r=-.39,

p<.01)과 정서자각실패(r=-.10, p<.05)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경직

된 사고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정신화 수준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아동기 외상은 정신화 하위유형 중 타인의 마음

에 대한 확신과는 정적 상관(r=.12, p<.01)을 보였다(김정운, 2023). 또 다른

서영주, 김영근(2019)의 연구에서는 정신화 척도(SMRQ)의 하위요인 중 타

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신뢰도 분석에서 평균 공분산이 음수로 나와 신뢰

도 모형에 위배되어 개발자의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러

나 서영주, 김영근(2019)의 연구에서도 정신화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 및 타인 성찰이 정서인식실패(r=-.30, p<.001)와 경직된

사고(r=-.31,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신화 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아동기 성학대 변인은 정서인식실패

(r=.28 p<.001), 경직된 사고(r=.39,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화 척도(SRMQ) 하위요인의 타당화 연구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특히 정신화 수준이 낮을수록 타인의 마음을 확신하는 수준이 높아

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하위요인은 역채점을 하였

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다.’와 같은 문항은 읽는 사람에 따

라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하위요인과 문항의 경우 역채

점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므로 각 변인들의 인과관

계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기 발달과정과 관련이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추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각 변인의 인과관계와 매개효과

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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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통합하여 아동기 정

서적 외상의 개념으로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

요인들을 나누어 살펴본다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하위요인이 역기능적 분

노표현에 미치는 영향과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대, 30대 성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

문에 본 연구 결과를 성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

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반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아동

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내면화된 수

치심이 강력한 설명 변인임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

의 경험이 있는 내담자가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호소할 때 내면화된 수치심

을 고려하여 개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와 아울

러 상담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둘째, 비록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신화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하지만 초기 성인기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개인에게 대인관계문제와 불안,

우울 등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질서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

요한 요인이므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초기 성인이 어떤 과정을 거

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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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성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하게 되는지 선행연구의

가설을 확장하여 검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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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Mentalization

Seo Ji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internalized shame and

mentaliz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n early adults, and further,

whether internalized shame and mentalization sequentially mediate the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For this purpos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hildhood Emotional

Trauma Scal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cale, Internalized Shame

Scale, and Mentalization Scale, with a sample of 463 early adults aged

20 to 3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emotional trauma,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nternalized shame, and

mentalization were all significantly correlated. Second, the direct effect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was



significant. Third, internalized shame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Fourth, mentalization did not significant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Fifth,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ment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was not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foundational data on the mechanisms and

pathways through which childhood emotional trauma leads to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s

that address internalized shame in counseling settings to alleviat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n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childhood emotional trauma.

Keywords: Childhood emotional trauma,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nternalized Shame, Men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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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구통계학적 정보 질문지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 적용 기준)

만      세

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경기 ③ 부산 ④ 인천 ⑤ 대구 ⑥ 경남 ⑦경북 ⑧ 울산 ⑨ 대전

⑩ 충남 ⑪ 충북 ⑫ 광주 ⑬ 전남 ⑭ 전북 ⑮ 강원 ⑯ 제주 ⑰ 기타 ( )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

상



부록 2. 아동기 정서적 외상 척도(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

● 다음은 당신이 만 18세 이전에 당신과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

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경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없음

드물

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1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멍청이, 뚱땡이)
1 2 3 4

2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1 2 3 4

3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1 2 3 4

4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

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1 2 3 4

5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6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1 2 3 4

7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

이 들었다.
1 2 3 4

8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1 2 3 4

9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1 2 3 4

10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1 2 3 4



부록 3.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mventory-Korean Version: STAXI-K)

● 다음 문항들은 평소에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

각하는 곳에 ∨표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없음

드물

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1 나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1 2 3 4

2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 2 3 4

3 나는 뚱해지거나 토라진다. 1 2 3 4

4 나는 사람들을 피한다. 1 2 3 4

5 나는 소리를 지른다. 1 2 3 4

6
나는 문을 쾅 닫아버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1 2 3 4

7 나는 상대의 시선을 피한다. 1 2 3 4

8 나는 사람들과 말다툼한다. 1 2 3 4

9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나, 안으로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0 나는 목소리를 높인다. 1 2 3 4

11 나는 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1 2 3 4

12
나는 나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화가 더 나 있다.
1 2 3 4

13 나는 욕을 한다. 1 2 3 4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분통이 더 나있다.
1 2 3 4

15 나는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1 2 3 4

16 나는 화난 표정을 짓는다. 1 2 3 4



부록 4.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 다음 문항들을 평소에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

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

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그

런

경

우

가

없

다

가

끔

그

렇

다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거

의

항

상

그

렇

다

1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

다.
1 2 3 4 5

2 나는 어쩐지 내쳐진 느낌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대체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자신을 얕본다. 1 2 3 4 5

6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

다.
1 2 3 4 5

7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기대

(이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8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1 2 3 4 5

9
나에게는 자랑스러워할 점이 많은 것 같

다.
1 2 3 4 5

10
나는 부적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있다.
1 2 3 4 5



11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

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 뭔가 결함이 있

는 것 같다.

1 2 3 4 5

12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아주 무섭다.
1 2 3 4 5

14 나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이 내 결점을 볼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
1 2 3 4 5

18 대체적으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5

19 실수를 하면 나는 움츠러드는 것 같다. 1 2 3 4 5

20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 속으로 반

복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압도되고 만다.
1 2 3 4 5

21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는 가치있는 사람

이다.
1 2 3 4 5

22
때로 내가 수천 조각으로 부서질 것 같

이 느껴진다.
1 2 3 4 5

23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24
때로 나는 콩알처럼 아주 작게 느껴진

다.
1 2 3 4 5

25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을

때 땅이 열려 나를 삼켜버렸으면 싶다.
1 2 3 4 5

26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

운 괴리가 있다.
1 2 3 4 5

27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1 2 3 4 5



28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29 나의 외로움은 텅 빈 공허함과 같다. 1 2 3 4 5

30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1 2 3 4 5



부록 5. 자기보고식 정신화 척도(Self-Rated Mentalization

Questionnaire: SRMQ)

● 다음 문항들은 평상시 귀하의 생각, 감정, 태도 등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내 생각에 대해 생각해본다. 1 2 3 4 5

3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4
내가 느끼는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려

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5

5
내가 뭔가를 느낀다는 것은 알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1 2 3 4 5

6
누가 내 마음 상태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7
생각을 말하는 것은 곧잘 하지만 느꼈

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렵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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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예:

화)을 갖고 행동한다고 말하는데, 나

는 그 감정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9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 1 2 3 4 5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나와 어떻

게 다를지 생각해봄으로써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한다.

1 2 3 4 5

11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처지에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다. 1 2 3 4 5

13

나는 내 친한 친구(혹은 가족, 연인,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안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한 내 직감은 정확하다.
1 2 3 4 5

15

어떤 사람과 몇 마디 얘기만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16
나는 사람들의 눈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 2 3 4 5

17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싫

어하는 것이다.
1 2 3 4 5

18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혹은 다른

가족, 배우자, 연인)이 들어주지 않는

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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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분명 내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1 2 3 4 5

20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
1 2 3 4 5

21
내가 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나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

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

다.

1 2 3 4 5

23

실제적인 증거(에: 데이트, 선물, 포옹

등)가 있어야만 나를 좋아한다고 믿을

수 있다.

1 2 3 4 5

24

친구(혹은 친밀한 사람)가 약속을 취

소하는 것은 나에 대한 거절을 의미한

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혹은 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예: 고

함지르기, 욕설, 폭력 등) 강요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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